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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 화

● 감독: 도미닉 쿡

● 출연: 베네딕트 컴버배치(그레빌 윈 역)

               메랍 니니트쩨(올렉 펜코브스티 역)

               레이첼 브로스나한(에밀리 도나반 역)

               제시 버클리(쉴라 윈 역)

               조나단 하든(레오나드 역)

               엔거스 라이트(딕키 프랭스 역)

● 러닝타임: 112분      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PG-13

● 개봉일: 2021년 3월 19일           ● 장르: 스릴러

The Courier

전운이 감도는 1960년 냉전시대, 소련 군사정보국 ‘올레그 대

령’은 정부의 눈을 피해 핵전쟁 위기를 막을 중대 기밀을 CIA에 

전하고자 한다.

 CIA는 MI6와 협력하여 소련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기 위

해 영국 사업가 ‘그레빌 윈’을 스파이로 고용해 잠입에 성

공한다.

  정체를 감춘 채 런던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‘그레빌 윈’과 

‘올레그 대령’의 은밀하고 위험한 관계가 계속될수록 KGB

의 의심은 커져가는데......

 

 가장 평범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첩보 실화!

 때론,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! 

 [줄거리]

편혜영은 2015년부터 20 

20년까지 쓰인 단편들 가

운데 성격이 유사한 여덟 

편을 골라 묶은 뒤 작품을 

거듭 숙고해 퇴고했다. 그

렇게 치열하고 꼼꼼한 수

정을 거쳐 묶인 이번 소설

집은 간결한 문장으로 만

들어내는 서스펜스가 여전

히 선명한 가운데 그와 분리되지 않는 삶의 애틋

함을 그동안의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

다. (인터넷교보문고의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편혜영 지음 | 문학동네 펴냄 | 232쪽

  ■ 신 간

어쩌면 스무 번


